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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은 지독하

게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일주일 가까

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혹한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식당을 열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이 제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수도원에서 아침기

도와 미사를 마치면 부랴부랴 출근하여 청소부터 시작하여 

9시에 문을 닫고 수도원에 돌아오면 지쳐서 곯아떨어지기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역시 반복되는 일과. 식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건강엔 

소홀하면서 입만 털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대가였죠. 

해를 넘겨 2018년 새해를 맞아 피곤에 젖어 있을 때쯤 

생활성가 가수인 알렉시우스 형제님께서 아들 예담이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청년밥상 문간’ 소식

을 들으시고 응원차 오셨던 것입니다. 예담이에게는 미리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예담이는 1

년 동안 소중하게 저축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식당에 

써 달라며 기꺼이 기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1년 동안 모은 것

이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고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동안 내내 많은 은인들께서 도와주셨지만 

예담이는 그중에서도 최연소 기부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예담이, 예담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신 부모

님.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선한 씨를 뿌리신 하느님 아버

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피곤했

지만, 피곤 따위 날려버리고도 남을 아름다운 마음들을 마

주하노라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식사하러 오신 자매님께서 계산을 하시

면서 그때 식사 중이었던 모든 청년들의 음식값을 내신 적

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자식으로 두셨을 법한 그분께 식사

하는 청년들이 모두 아들 같고 딸 같았을 겁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청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님 한 분이 

여기 모든 청년들의 식사비를 치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요…. 어떤 청년은 어떻게 모르

는 사람을 위해 식사비를 내실 수 있냐며 감동하기까지 하

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으로 더 나은 기부 방법을 체험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식당이나 청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식당에 오시어 식사도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골든벨

을 울려보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

가갈 거라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청년밥상 문

간’은 상당히 저렴하니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

녁에 오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는 곳입

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자 하느님께

서 마련하신 곳이지요. 그래서인지 오시는 분들이 다들 편

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위로와 사랑을 받

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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